
LG생명과학, 인디아 의약시장 진출

의약품 생산기업인 LG생명과학이 인디아에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디아 경제지 <비즈니스 스탠

더드>가 12월11일 보도했다.

스탠더드는 LG생명과학이 최근 인디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에 100％ 지분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위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자회사 설립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LG는 2010년까지 세계시장 매출목표를 15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인디아를 주력시장의 하나로

육성하기로 하고 일부제품을 2-3년 안에 현지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인디아 현지 자회사 설립계획은 최근 LG

화학에서 분리 독립한 것을 계기로 결정된 것이다.

새로 설립될 자회사는 의약제품 수입을 비롯해 현지 마케팅과 배급·판매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의약제품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인 LG화학의 현지 직원들을 전원 흡수해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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